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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지진을 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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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가던 이 땅에 어느 날 갑자기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지진이 엄습해 

왔다. 땅은 춤을 추고 아파트와 빌딩들은 붕괴되고 다리는 무너져 교통은 두절되고 곳곳에 화재로 

인한 불길과 연기는 어두운 하늘을 덮고 붕괴된 건물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이곳 저 곳에

서 살려 달라는 비명이 아우성친다.. 아이들은 공포에 질리고 어른들은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르고 

부상자들의 처절한 외침 속에 질서는 극도로 흐트러졌다. 통신은 두절되어 누가 어디서 죽어 가는지

도 모르고 구조 요청은 엄두도 못 내며 자원봉사의 체계는 너무나 빈약하여 복구할 엄두도 낼 수 없

다. 붕괴된 건물 속에서 번지는 불길에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희생되고 무너진 건물더미 속에서 탈

수 현상과 배고픔에 지쳐 희생자는 수십, 수백만에 이른다.>

우리가 겪을 수도 있는 지진 시나리오이다. 신의 진노라고 일컫는 자연재해를 인간이 막을 수는 

없다. 인구의 도시 집중과 건물의 대형화로 인해 큰 지진이 일어날 경우 현대사회의 피해는 심각해

질 수밖에 없고 특히 지진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한국은 그 피해가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

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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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라고 불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 내부에 있기 때

문에 비교적 안정적일뿐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다. 전남 신안, 백령도, 태안 부근에서 4.9, 5.1등의 

지진이 야금야금 일어나 우리에게 지진의 경각심을 깨워주더니 드디어 5.8의 지진이 경주에서 발생

하여 지진에 잠자고 있던 국민들을 화들짝 놀라 깨어나게 만들었다.

지진은 최고의 학자라고 해도 언제 어디서 어떤 규모로 발생할지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지

질학의 발달로 다만 언제쯤 어디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거라고 가능성만 제기한다. 

규모 5.8은 일본에선 지진으로 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지진으로 여긴다. 이번 경주 5.8지진에 

대해 일본 사람들은 “별거 아니구만...” 하는 반응이다.다.

그런데 왜 우리는 화들짝 놀라는 걸까?  지진은 전쟁과 비슷한 개념이다. 적의 규모와 공격시기와 

장소를 알면 그 피해는 놀라울 정도로 줄일 수 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다. 그

러나 지진은 언제 어디서 어떤 규모로 공격할지 전혀 알수 없는 무서운 존재이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내 가족이 살고, 다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죽으면 그

것으로 끝이다. 죽은 사람에겐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공격시점이 전혀 예측 불가능한 지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은 대비밖에 없다.

지방의원 시절 지진대비를 연구하기 위하여 일본과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들이 나에게 말해 준 

것은 “지진을 알라”는 것이었다. 현명한 말이었다. 지진을 알면 이번 경주지진에서 일어난 지진에서 

아니 더 큰 지진에서도 공포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경주지진에서 우리가 놀란 이유는 지진을 알지 못했고 경험이 없어 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지진을 잘 알고 잘 대비한 일본은 7정도의 지진에도 별 피해가 없고 국민들은 크게 놀라지 

않는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소구경배관 내진설계를 담당했던 경험으로 지진대비를 연구하기 시작했던 20

여 년 전만 해도 지진에 대한 관심들이 없었다. 정부에 지진팜플렛 한 장 없었다. 지방의원을 하면

서 지진을 연구하고 “SOS-지진을 대비하라”는 책을 저술하고 “장애인의 방재행동요령” 이라는 책

을 저술하였다.

1988년 내진설계가 건축법에 반영되고 2009년 더 강력한 내진설계가 보완되었지만 아직도 3층이

하는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다. 이번 경주지진으로 2층도 내진설계를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지

만 아직도 1층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도 지진에 대해 알아야 한다. 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은 국가적 차원과 국민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데 그중에 지진의 기초적 지식 몇가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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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표면은 두께가 몇 마일씩 되는 엄청난 크기의 암판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 지각들은 지하에서 

받는 압력으로 이동한다. 이때 지각이 서로 부딪치는 곳에 왜곡현상이 생겨 어느 한계에 이르면 밀

려들어갔던 지각이 제자리로 되돌아가려고 튕기면서 지진이 발생한다. 지각의 경계선에서 지진이 

많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일본에 지진이 많은 것도 일본열도가 복수의 지각이 겹쳐지는 장소에 있

기 때문이라고 한다.

ŔЂHϗŗɩࣟ˝Iݘ@ٱʭ@

규모(매그니튜드)는 것은 지진 그 자체의 절대적 크기를 말한다. 진도는 지진이 파급되면서 어느 

장소의 지진 강도를 나타내고 진원에서의 거리와 지반의 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매그니튜드가 커도 진원에서 떨어져 있으면 진도는 작아진다.

Оݚ@ʅ॥@مݘݖ

질문1)    지진을 예측할 수 있는가? 

예측할 수 없다. 다만 확률만 말할 수 있다.

질문2)    지진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가? 

지진은 항상 발생한다. 대부분의 지진은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다. 따라

서 대지진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

질문３)    지진은 어떤 피해를 가져오는가? 

지진은 건물의 붕괴와 화재, 고속도로 및 교량의 파괴, 정전, 단수와 함께 수많은 인명피해

를 유발한다.

질문４)    지진 후에 무엇이 큰 피해를 주는가? 

화재가 큰 피해를 준다.                          

질문５)    지진의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 하는가?             

미리 대비하고 지진발생시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길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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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는 측정된 계측진도에서 주위의 현상과 피해를 기술한 것임

ՆĊݘݖ@ۉĜ@ڐπ@Ǧ͉ݘݖ@ۉ

1556년 1월 24일 중국 Shensi성의 지진에서는 830,000(추정)명의 인명이 희생되었고 1737년 10

월 11일 인도의 Calcutta에서 일어난 지진은 300,000명의 생명을 잃게 하였다. 그 당시 지진에 대

해서는 남의 이야기로 말하던 유럽에도 1775년 11월1일 Potugal의 수도 Lisbon에서 60,000여명이 

목숨을 잃는 지진이 발생하였다. 20세기 이후 1923년 9월 1일 일본 Kansu 8.5지진(관동대지진)으

로 143,000여명의 희생,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9.0지진의 쓰나미로 283,106이 생명을 잃

었고, 중국 쓰촨성 7.9지진으로 87,652명 2010년 1월 12일 아이티 7.0 지진에 300,000명으로 추정

되는 생명이 희생되었다. 그리고 2011년3월11일 일본에서 9.0지진으로 18,400여명의 사망자가 발

생하였다.

세계는 지금 지진의 증가로 공포심이 가중되고 있으며 갈수록 더 큰 지진과 막심한 피해들이 예견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역사기록상의 지진만도 1800여회 이

상에 이르고 있다. 오랫동안 지진은 국민의 기억에서 사라졌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지진활동은 

진도 일어나는 현상

0 진도 계에는 기록되나 사람에게는 감각이 없음

1 집안에 있는 사람중 지진에 민감한 사람이 약간 흔들림을 느낄 정도

2 문이나 미닫이, 또는 매달린 물건이 약간 흔들리는 정도 집안에 있거나 정지하고 있는 많은 사람이 느낀다.

3 가옥이 흔들리고 그릇에 담긴 물에 진동이 생김. 보행 중에 있는 사람도 느낀다

4
가옥이 많이 흔들리고 보행 중에 있는 사람 모두가 느낀다. 불안정한 화병 등이 넘어진다.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낀다.

5약 벽이나 돌담이 파손되거나 가구류 등이 넘어지고 약한 창문이 깨져 떨어지기도 한다.

5강 사람들이 대단한 공포심을 느낀다. TV가 받침대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블록 벽이 무너진다.

6약
건물의 타일이나 창문이 깨져 떨어지고 내진성이 약한 목조건물이 붕괴된다. 땅이 갈라지고 산사태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6강
건물의 타일이나 창문이 깨져 떨어진다. 내진성이 약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붕괴가 발생한다. 땅이 

갈라지고 산사태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7
내진성이 높은 건물이라도 기울거나 크게 파손된다. 땅이 크게 갈라지고 단층이 생겨 지형이 변형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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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다시 지진 활동기로 접어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규모2.0이상의 지진통계

로 보면 1998년까지는 년평균 19.2회였으나 1999년부터 상승곡선을 그리며 년평균 47.6회로 올랐

고 2013년에는 93회를 기록하였다. 이번 2016년 경주지진은 5.1의 전진과 5.8의 본진을 기록하였

으며 5.8마저 전진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여진은 무려 420여회를 넘게 기록하고 있다. 

불의 고리로 일컬어지는 환태평양 지진대 근처에 있는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 내부에 있어 언제

든지 지진 발생가능성이 높다. 건물구조가 취약한 우리나라에 진도 5이상의 지진이 예고되고 있다

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실제로 78년 9월 16일 속리산 부근에 5.2의 지진과 78년 10월 7일 홍성의 

5.0지진은 이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으며 5.8 경주지진은 지

진의 위험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6.5 이상의 강진이 서울을 강타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학자들의 의견이 지배적이다. 언제 서울에 엄청난  비극이 닥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_ö@ॣǦ̑ش@ɳAێݘݖ

그렇다면 지진이 발생한 순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진! 당신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Earthquake! Do Something!). 지진 중, 지진 전, 지진 후

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면 살아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게 된다. (You And Your Family can 

Survive an Earthquake by Knowing What to do before, during,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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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에 그대로 머무르라. 

지진 중에 가장 위험한 곳은 건물 바로 바깥이다. 지진이 발생하면 본능적으로 

밖으로 뛰어나가게 되는데 미국, 일본에서는 안에 그대로 머물도록 경고한다. 

안에 머물러야하는 이유는 제대로 지은 건물은 폭삭 주저앉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땅이 흔들릴 때 떨어지는 깨진 유리, 벽돌이나 큰크리트 

조각, 간판들에 맞아서 부상을 당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건물은 취약해서 건물의 붕괴가 더 큰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 그러나 지진이 발생하는 

몇 십초 사이에 외부로 피할 시간이 없고 탈출 시 중심을 잃어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건

물 안에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이 점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나. 당황하지 말라.

어차피 일은 터진 것, 당황하지 말라. 내가 당황하면 가족이나 주위에 큰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

다. 큰 지진이 발생하면 건물의 붕괴, 화재 등으로 가족이 죽고 다치는 비참한 환경에 처하여 침착

하게 대처하기 매우 어렵다. 아무리 큰 지진이라도 1분 정도면 가라앉기 때문에 주위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라.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말고 침착

하게 행동해야 한다. 

다. 지진 발생시 3가지 기본행동

1) 엎드리고   

2) 가리고 

3) 꼭 잡는다

이 세 가지 기본행동으로 몸을 보호해야 한다. 넘어질 우려가 있는 가구에서 멀리 떨어져 즉시 튼

튼한 책상이나 탁자, 침대 밑으로 들어가 엎드리고 가리고 탁자를 꼭 잡아 자신을 보호하라. 테이블

॥ɳI@إشˆ@ঈۏ@з@ƞॣڈܿ@ڐϗ@مܘHԩ@ࠜڜ@яԩ֫@Sʅ@ݘ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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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진 중에 움직이기 때문에 꼭 잡아야 한다. 

테이블 밑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에는 벽에다 등을 대고 몸을 구부려 얼굴을 팔꿈치 사이에 파묻

는다. 그리고 팔과 손으로 목과 머리를 보호하거나 가방이나 책, 방석, 베게 등으로 머리와 목을 가

려 떨어지는 물건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라. 손으로 가릴 때는 5cm정도를 떼어 쿠숀 역할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유리 등의 낙하물로 동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꼭 손바닥을 밑으로 한다.

아무튼 지진이 발생하면 즉시 벽이나 테이블 등을 의지하고 몸을 최소화하여  머리와 목을 보호하

는 즉각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 침대에 있을 경우에는 이불과 담요로 몸을 덮고 베게로 머리를 보

호한다. 지진이 올때마다 이 간단한 방법을 꼭 사용하라.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휠체어를 고정시키고 위의 설명대로 머리를 보호한다.

RN@߾ĸθ@ঠ҆॥ɳN

지진이 심하면 문이나 창이 뒤틀려서 안 열리는 수가 있다. 특히 공

동주택에서는 탈출구가 막혀 화재발생시 큰 위험을 당할 수 있다. 지진 

중에라도 가능하면 문이나 창을 열어 미리 탈출구를 확보한다. 탈출구

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창문이나 베란다에 비상용 탈출기

구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SN@Ҡ@ɶ՝ڽ@॥ɳN

화재발생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지진이 약할 때는 즉시 사용하던 가스기구는 중간 밸브를 잠그

고 전기기구는 스위치 뿐 아니라 콘센트도 뺀다. 단 격렬한 지진이 오면 지진발생시 3가지 기본행동

으로 먼저 몸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진이 멎은 후 불을 단속하거나 화재를 끈다. 

지진 후 필수행동 6가지

1.    부상여부를 조사한 후 응급치료(First Aid) 

자신의 부상을 확인하고 응급 처치하라 

2.    안전여부 확인 

가족과 이웃의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서로 도와 구조하라. 

3.    화재방지  

절대 성냥이나 라이터를 켜지 말고 화재발생시 초기 소화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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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지진을 대비하라

4.    신발 착용. 

파손된 물건이나 깨진 유리가 흩어진 곳에서는 신발을 신어라.

5.    라디오 청취 

라디오로 상황을 파악하고 안전대책 기관의 지시를 들어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라.

6.비상사태 외에는 전화사용 금지.

준비 없이 당하는 재난의 고통은 너무 크다. 평소의 작은 준비가 위기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

다. 지진을 알고 준비하는 개념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지

진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다.   

QN@֫ݏ@Јڽ۾؎@ۉ@ঠ҆@@@@@@@@@@@@@@@@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몸을 다치면 불의 소화나 대피가 어려

우므로 지진이 발생하면 즉시 몸의 안전확보를 제일로 하라.

RN֭՝॥@Ҡɶ՝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사용하던 불을 확실하게 끈다. 

SNҿԟ߾ĸ@ঠ҆

특히 아파트 같은 철근 콘크리트로 된 건물은 건물이 뒤틀려 문이 열리지 않을 우려

가 있으므로 진동중에라도 가능하면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TNҠێ@Ǧϻ@ڐԻ@՜ট

"불이야"하고 큰소리를 쳐 인근에 협력을 구하고 비치된 소화기나 사

용가능한 것으로 초기 소화를 하라. 불이 천정에 옮겨 붙기 전이면 소화

불꺼

րࠜ@ݖяԩ֫@QPÃݘݖ
ʅںݘݖ@ې॥@ज़६θ@߲՜॥ں@ॣŢ@ک६Էɜ@नԟ֫ݘݖ@ۉʅҿٱ@२Ɛ@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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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능하다.

UNࠡॣö@ॴʷ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안에 머무르라. 밖으로 피할 때

는 기와나 깨진 유리등의 낙하 물에 주의한다.

VN@ʅज़०@ۧ՜θ@ۡ@͉ॣ࢛

좁은 길, 담 근처로 피신하지 말라. 블록 벽, 문기둥, 자동판매기 등은 

넘어지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WNԖԓٱ࢚@६ۉܶ@ۑ

산악지역이나 해안에서 지진을 만나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피한다.

XNʅज़ɜ@ʭ҆L@ڼݜ@߲՜

지정된 장소로 걸어서 대피하고 짐은 최소로 짊어져 양팔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한다.  

YNԷ@ٍॣܖ@ĸܖL@ĸক

먼저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확인한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므로 노인, 

장애인, 어린아이, 부상자들을 협력하여 구조, 구급 및 구호를 한다.

QPN܄ঠ॥@҆܄θ@ˠďL@ٍښ͵ˆ@ڽݘ@ύ@ï

소문이나 유언비어에 휘말리지 말고 라디오, TV, 기관 등을 통하여 정확한 정

보를 입수하고 적절한 행동을 한다.


